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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는 현대 치의학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중요한 치료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백반증과 같은 전암병소가 존재하거나, 구강암 또는 두경부 암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임플란트 치료는 
원치 않는 심각한 합병증들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인 판단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들어 방사선 치료 기술의 발달, 로봇을 이용한 구강암 수술 및 3D 프린팅을 동반한 재건 기술의 
발달로, 치과의원에서 만날 수 있는 환자들의 임플란트 치료의 금기와 적응의 영역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형성증, 백반증과 같은 전암병소가 환자에서 임플란트 치료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측면을 다루면
서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할 때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할 포인트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임플란트와 구강암 치료의 최적의 교차점을 찾아내어 환자 중심의 치료 목표를 통한 구강암 치료와 임플
란트 치료의 성공적인 결합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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